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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 줄인다
- 농작물 재해, 농업인 안전, 가축 재해 등 3종 최대 90% 지원 -

인천시가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. 

 

인천광역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

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·농업인 안

전보험·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%, 농업인 안

전 보험 70%, 가축재해보험 90%를 각각 지원한다.

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

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

인·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, 배, 벼 등 73개 품목이다.

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

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~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
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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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, 질병(법정전염병 제외), 화재 등으로 

발생한 가축(소, 돼지, 닭 등 16개 축종)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

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. 

특히,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

대비 10% 상향해 90%까지 지원한다.

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보험 

대상별,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한 후 가

입하기를 권장한다.

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“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

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”면

서 “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

것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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